
헤센 독서 모임 [9] 회차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명상록 (아우렐리우스) 

ㅇ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 

대단한 이유는 아니고, 사람들이 내용이 좋다 좋다 하는 이야기가 많아서 어느

날 찾아 읽었다. 예전에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잠깐 한국에 올일이 있

었는데, 그 때 산 책 중에 하나이다. (또 하나는 피터드러커 자기 경영 노트 였

던거 같음) 

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적어주세요,  

그 구절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나요? 

오래산 삶도 짧게 산 삶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현재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으며 ‘따라서 우리가 잃는 것도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잃어버리는 시간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도 과거나 미래를 잃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잃을 수 있겠는가?  

 

비록 당신이 화가 치밀어 참을 수 없을 지경이라도 세상 사람들은 아랑곳없이 

여전히 똑같은 일을 되풀이할 것이다.  

 

당신의 전생애를 생각해보고 괴로워하지 말라. 자기 앞에 닥칠지도 모르는 고

난을 머리 속에 그려 보지 말라. 그보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하나하나의 일

에 대해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감당하기 어렵고 참기 어려운가?” 하고 자문해 

보라. (중략)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당신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 

상기하라. 그러나 이런 짐은 그것만을 따로 떼어서 생각해보면 작게 보인다. (후

략) 

 

당신이 어떤 외부적인 이유로 괴로워한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그 외부적인 

일 자체가 아니다. 그 일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책을 다 읽고 나서 감상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한 번씩 랜덤으로 펴 보거나 예전에 접어 둔 곳을 보면서 깨닳음을 얻는 좋은 

책이다. 요즘 드는 생각은 부처님의 가르침 하고도 비슷하다는 생각도 든다. 우

리 사회는 과학의 힘으로 지난 200년간 크게 발전했지만, 우리의 정신세계는 

로마시대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때 먼저 산 선배들의 지혜를 늘 

소중히 간직하고 배워야 할 것이다.   

 


